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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ould analyze a survey conducted with 609 workers to use the results as materials for the 

settlement of safety culture for the characteristics of the establishment by assessing the status of the 

workers’ exposure to harmful risks and the impact on safety culture to present the following conclusions. 

This study has significance in that it found that exposure to harmful/dangerous factors in the establishment 

and the workers’ experiences of occupational accidents affect their perception of safety culture and that in 

particular, ‘worker safety priority’ of the safety cultural factors was an important factor, and it is judged 

that continuous studies are necessary so that the perceptions of safety culture will spread in the 

establis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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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은 기업의 이윤과 국가의 경제 발

전의 목표와 함께 관리되고 보호받아야 하지만 여전히 열

악한 작업환경과 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최근 산업

구조가 생산성 중심에서 기술, 지식 중심으로 변화 및 고

도화되면서 재해의 요인이 다양해지고 있고, 근로자의 안

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1]

정부는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산업안전보건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산업재해의 감소는 

쉽지 않은 일이며, 주요 원인으로 언급되는 근로자의 불

안전한 행동은 고의적이지 않더라도 근로자 본인뿐만 아

니라 불특정다수의 생명과 재산의 손실을 가져오고 기업 

이미지와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어 장기적으로

는 기업의 업무성과와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

다.[2]

산업현장의 근로자들은 광범위하게 유해위험요인에 노

출되고 있고, 근로 환경과 사회·심리적 요인, 직무 스트

레스 등 업무 특성 등으로 관리해야 하는 안전보건 요인 

또한 매우 다양해지고 있다.[3] 

지금까지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연구는 대부

분 노출 수준을 기반으로 이루어졌고, 안전의식과 안전문

화에 대한 접근은 수준 평가 및 영향요인을 기반으로 이루

어졌다. 그러나 안전문화를 사업장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작업 내 위험성과 안전확보의 중요성 인식을 먼

저 확인해야 할 것이다.본 연구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근로

자의 유해위험요인 노출에 관한 인식을 파악하고 안전문

화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여 사업장 특성에 맞는 안전문

화 정착의 자료로 활용하고자 시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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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배경

2.1 산업재해관리

산업재해를 유발하는 요인은 매우 다양한데 산업현장

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모두 유해위험요인라고 할 수 있다. 산업재해는 기술적, 

교육적, 신체적, 정신적, 관리적 등의 간접요인과 인적, 물

적 등의 직접 요인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이 

관리되지 못하는 경우 근로자들은 재해 위험에 그대로 노

출되게 된다.[4]

정부는 산업재해 감소를 위하여 안전보건교육과 위험

성평가, 안전보건진단, 작업환경측정 등 사업장의 관리적

인 방안을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하고 있으나 유해인자 

발생 수준과 근로자의 노출 정도를 측정 및 평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복합적이고 다양하기에 근로자의 영향을 관리

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5]

산업재해를 관리하기 위하여 주요 선진국에서는 법적

인 규제와 기술적·의학적·조직적 조치들을 포괄하는 산

업안전보건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선진국의 정책은 근로

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좁게는 근무환경과 작업도구, 기계

들과 시설 등을 설치·유지, 위험과 재해 등을 예방하는 

것뿐만 아니라 넓게는 근로자에게 적합한 작업 위치,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작업 조건을 개선하기까지 상당히 광범

위한 분야를 포함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사업장 재해율을 낮추기 위해 노사의 책임의

식을 공유하고 근로자의 참여와 협력에 의한 자율적인 재해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안전경영 실시와 안전이 사회

의 중심에 자리 잡는 안전문화 정착,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는 근로자 건강 증진에 노력하고 있다.[6]

대표적으로 많은 사업장에서는 안전보건을 효과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안전보건을 담당하는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데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안전보건관리조직

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지는 않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제2장

의 안전보건관리체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하고 있다.[7]

안전보건관리체계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기업 스스로 유해위험요인를 파악, 제거·대체 및 통제 방

안을 마련하여 근무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체계이며, 사업주에게 사업장의 안전보

건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으로써 산업재해 예방활동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6]

2.2 안전문화

안전은 물리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되며, 사회·경제적

으로 안정되고, 예측 가능한 환경에 의한 안심을 포함하여 

개인의 생명과 재산 및 국가와 국토환경을 위협하는 모든 

형태의 위험으로부터 사람과 시설, 환경 등을 보호하고 재

난과 긴급상황 등이 발생하지 않거나 발생하더라도 피해

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8]

국내에서는 1990년 이후 안전문화의 개념이 논의되기 

시작하였는데, 조직구성원으로 개인의 태도와 가치관이 

결집하여 조직 차원에서 관찰되는 안전의식으로 볼 수 있

고, 안전을 중요시하고 우선시하는 조직의 분위기와 성향

으로 관찰된다.[9] 근로자 개인이 안전하게 행동하기 위

해 노력을 기울이는 상태, 안전행동에 중요성을 부여한 상

태로 특정한 행위나 존재의 궁극적 상태가 사회나 개인으

로부터 선호되는 지속적인 신념으로이러한 가치관은 근로

자의 태도, 행동 등에 영향을 미치는 믿음을 반영하고 근

로자 개인의 가치관은 개인의 행동뿐 아니라 조직 내 근로

자들의 행동 및 조직 안전문화에도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

치게 된다.[10][11][12]

정부는 재해와 관련된 정책을 강구하고 관리감독을 실

시하고 있지만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근로자의 안전의

식 수준이 낮은 상황에서는 효과적으로 운영되기가 힘들

어진다.[13] 최근 산업재해 발생 원인으로 설비나 시설에 

의한 오류보다 인간의 불안전한 행동 등에 의한 안전사고

가 다양하게 발생되고 있다. 인간에 의해 발생되는 인적 

오류는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겪는 다양한 환경

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인적 오류가 개인적 문제가 

아닌 사회적으로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14] 그러나 근로자의 불안전행동에

는 개인의 생각과 의지, 문화와 환경 등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영향의 정도를 정확히 알 수 없으며 

정량화에는 한계가 존재한다.[15] 

따라서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행동을 능동적으로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안전문화를 정립, 정착시키고 개인의 안전

에 관한 의식을 확립할 수 있게 해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률이 높은 곳은 그 조직 구성원들의 안전의식 정도를 파악

하여 개인의 안전의식 수준을 향상시키고, 안전습관을 형

성하여 안전문화를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16][17]

3.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근로자의 업무에 관한 유해위험 인식과 안전

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사업장 특성에 맞는 안전

문화 정착의 자료로 활용하고자 제조업 상시 근로자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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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이상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인

천, 경기 지역의 8개 사업장 근로자 703명을 대상으로 본 

연구의 목적을 설명 후 자기 기입식으로 설문조사에 참여

하도록 하였으며, 이중 응답이 불성실하거나 무응답한 설

문을 제외한 609명을 최종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3.2 설문 문항 구성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해 근로자의 일반적 특성, 사업장 

내 위험성 인식, 사고경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노출, 안

전문화의 인식으로 설문 문항을 구성하였다. 안전문화 인

식은 안전문화 수준 평가 도구인 NOSACQ-50를 활용하

였으며 설문 문항은 NOSACQ-50에서 제시한 분류 기준

에 따라 ‘안전관리 책무 및 능력’, ‘안전관리 권한부여’, ‘안

전관리의 공정성’, ‘근로자 안전 책무’, ‘근로자 안전우선순

위’, ‘안전에 대한 학습, 의사소통 및 믿음’, ‘안전시스템 

효과에 대한 믿음’으로 전체 7가지 요인으로 분류하여 평

가하였다. 한글 용어는 사업장에 맞추어 수정·보완하였

으며 일부 문항은 역코딩을 실시하였다. 설문의 각 문항별 

최대 점수는 4점으로 획득한 점수가 높을수록 조직의 안

전문화는 좋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3.3 통계 분석 

연구 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연령, 직

위, 사업장 규모는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근로자가 경

험한 사고의 종류, 사업장 내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 종류 

등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응답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작업에 대한 위험성 인식, 사고 경험 등에 따른 안전문화 

인식 차이는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였으며, 사업장 내 

주요 작업에 대한 위험성 인식, 사고 경험이 안전문화 인

식에 미치는 영향은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유

의 수준은 0.05로 하였으며 통계분석은 SPSS 21.0을 이

용하여 분석하였다.

4. 연구결과 

4.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

과 같이 연령은 30세 이하 16.9%, 31세 이상 40세 이하 

38.1%, 41세 이상 50세 이하 32.5%, 51세 이상 12.5%

로 31세 이상 50세 이하의 참여가 가장 많았다. 직위로는 

사원이 67.5%, 직장/반장이 21.3%로 높게 나타났으며, 

사업장 규모는 300인 이상이 81.0%로 나타났다.

Subject Properties N %

Age

∠30 103 16.9

31 ~ 40 232 38.1

41 ~ 50 198 32.5

51≤ 76 12.5

Position

one's office/classman 130 21.3

Exaggeration 35 5.7

Employee 411 67.5

etc 33 5.4

Size
100-299 116 19.0

300≤ 493 81.0

Sum 609 100.0

<Table 1> Characteristics of study subjects

4.2 업무 관련 사고 경험

4.2.1 주요 작업에 대한 위험 인식과 사고 경험

근로자의 작업 수행에 대한 위험 인식과 사고 경험은 

<Table 2>와 같다. 수행하는 주요 작업에 대한 위험성 인

식은 36.1%로 나타났으며, 본인의 사고 경험은 20.2%, 

동료의 사고 경험은 27.9%로 나타났다. 

Sortation N %

Main Operation Risk Recognition
Be safe from danger 389 63.9

It's dangerous. 220 36.1

Occupational accident experience
No experience 486 79.8

Experienced 123 20.2

Co-worker's industrial accident 
experience

No experience 439 72.1

Experienced 170 27.9

Sum 609 100.0

<Table 2> Risk awareness and accident experience for key tas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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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of accident
One's type of accident A colleague's type of thinking

Types of accidents that threaten 
safety

N % N % N %

Falling off 14 8.2 19 7.2 2 0.7

Falling down 14 8.2 49 18.5 31 10.7

A bump 46 27.1 62 23.4 36 12.5

Hit by an object 17 10.0 27 10.2 43 14.9

amputation/ cutting / 
stabbing

41 24.1 48 18.1 95 32.9

Entrapment 33 19.4 53 20.0 80 27.7

Etc 5 2.9 7 2.6 2 0.7

Sum 170 100.0 265 100.0 289 100.0

<Table 3> Types of accidents of you and your co-workers (multiple responses)

Safety Culture Factors
Recognize key job risks

One's own accident 
experience

A colleague's accident 
experience

Sortation Mean±SD Sortation Mean±SD Sortation Mean±SD

Safety Management 
Responsibilities and 

Capabilities

Be safe from 
danger

2.64±0.22 No experience 2.63±0.24 No experience 2.64±0.23

It's dangerous. 2.63±0.27 Experienced 2.64±0.23 Experienced 2.61±0.26

t 0.364 -0.471 1.313

Safety Management 
Authorization

Be safe from 
danger

2.76±0.29 No experience 2.73±0.30 No experience 2.75±0.31

It's dangerous. 2.61±0.30 Experienced 2.63±0.29 Experienced 2.60±0.27

t 5.988*** 3.198** 5.396***

Fairness of safety 
management

Be safe from 
danger

2.73±0.24 No experience 2.71±0.24 No experience 2.72±0.25

It's dangerous. 2.62±0.27 Experienced 2.63±0.28 Experienced 2.61±0.25

t 5.087*** 3.168** 5.257***

Workers' Safety 
Responsibilities

Be safe from 
danger

2.47±0.28 No experience 2.47±0.28 No experience 2.47±0.24

It's dangerous. 2.48±0.26 Experienced 2.49±0.24 Experienced 2.47±0.35

t -0.284 -0.910 0.030

Worker Safety Priority

Be safe from 
danger

2.46±0.22 No experience 2.48±0.23 No experience 2.48±0.24

It's dangerous. 2.55±0.24 Experienced 2.55±0.22 Experienced 2.53±0.22

t -4.659*** -2.890** -2.387*

Learning, Communicating 
and Believing in Safety

Be safe from 
danger

3.07±0.35 No experience 3.02±0.39 No experience 3.04±0.39

It's dangerous. 2.85±0.45 Experienced 2.88±0.43 Experienced 2.86±0.41

t 6.165*** 3.321** 4.910***

Belief in safety system 
effectiveness

Be safe from 
danger

2.96±0.30 No experience 2.93±0.32 No experience 2.94±0.31

It's dangerous. 2.87±0.35 Experienced 2.91±0.31 Experienced 2.90±0.34

t 6.165*** 0.774 1.241

<Table 4> Differences in perception of safety culture according to risk perception and accident experience for major work

 p<0.05, ** p<0.01,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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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경험한 사고 및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 종류

본인과 동료의 사고를 경험한 대상자의 사고 종류에 

대한 다중응답분석 결과 <Table 3>과 같다. 본인이 경

험한 사고는 부딪힘이 27.1%,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절단/베임/찔림이 24.1%, 끼임이 19.4%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동료가 경험한 사고 종류로는 부딪힘이 

23.4%, 끼임 20.0%, 넘어짐 18.5% 순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내 근로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 종류는 절단/

베임/찔림이 32.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끼임이 

27.7%, 물체에 맞음이 14.9%, 부딪힘 12.5% 순으로 

나타났다. 

4.3 주요 작업에 대한 위험 인식, 사고 경험에 

따른 안전문화 인식 차이

주요 작업에 대한 위험 인식, 사고 경험에 따른 안전문

화 인식 차이 <Table 4>와 같다. 주요 작업에 대한 위험 

인식은 안전문화 요인 중 ‘안전관리 권한부여’, ‘안전관리

의 공정성’, ‘안전에 대한 학습, 의사소통 및 믿음’, ‘안전

시스템 효과에 대한 믿음’은 작업에 대한 위험성 인식이 

낮은 경우에 높게 나타났고, ‘근로자 안전우선순위’ 요인

은 위험성 인식이 높은 경우에 인식이 높게 나타나 차이

를 보였다. 

본인의 사고 경험에 대한 안전문화 인식 차이는 안전문

화 요인 중 ‘안전관리 권한부여’, ‘안전관리의 공정성’, ‘안

전에 대한 학습, 의사소통 및 믿음’은 사고에 대한 경험이 

없는 경우에 높게 나타났고, ‘근로자 안전우선순위’ 요인

은 사고에 대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 높게 나타났으며, 동

료의 사고 경험에 대한 안전문화 인식 차이는 안전문화 요

인 중 ‘안전관리 권한부여’, ‘안전관리의 공정성’, ‘안전에 

대한 학습, 의사소통 및 믿음’은 사고에 대한 경험이 없는 

경우에 높게 나타났고, ‘근로자 안전우선순위’ 요인은 사

고에 대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 인식이 높게 나타났으며, 

전체적으로 안전문화는 사고에 대한 경험이 없는 경우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4 주요 작업에 대한 위험 인식, 사고 경험에 

따른 안전문화 인식에 미치는 영향 

근로자의 주요 작업에 대한 위험 인식이(위험하지 않다

=0, 위험하다=1) 안전문화에 미치는 영향은 <Table 5>

과 같이 안전문화 요인 중 안전관리 책무 및 능력은 ‘위험

하지 않다’는 인식에 비하여 ‘위험하다’는 인식이 

4.509(95% CI: 1.726-11.778)로 나타났고, 안전관리 

권한부여는 ‘위험하지 않다’는 인식이 0.361(95% CI: 

0.150-0.871)로 나타났다. 근로자 안전우선순위는 ‘위

험하다’는 인식이 4.655(95% CI: 1.948-11.121), 안전

에 대한 학습, 의사소통 및 믿음은 ‘위험하지 않다’는 인식

이 0.279(95% CI: 0.143-0.546)로 나타났다. 

본인의 사고 경험, 동료의 사고 경험이(경험 없음=0, 

경험 있음=1) 안전문화에 미치는 영향은 <Table 6>과 

같다. 본인의 사고 경험은 안전문화 요인 중 안전관리 책

무 및 능력은 ‘경험 없음’에 비하여 ‘경험 있음’이 

3.509(95% CI: 1.223-10.069)로 나타났고, 안전에 대

한 학습 의사소통 및 믿음은 ‘경험 없음’이 0.460(95% 

CI: 0.224-0.946)로 나타났으며, 동료의 사고 경험은 안

전문화 요인 중 안전관리의 공정성은 ‘경험 있음’에 비하

여 ‘경험 없음’이 0.231(95% CI: 0.077-0.696)로 나타

났고, 안전에 대한 학습, 의사소통 및 믿음은 ‘경험 없음’이 

0.334(95% CI: 0.169-0.660), 안전시스템 효과에 대

한 믿음은 ‘경험 있음’이 2.575(95% CI: 1.162-5.707)

로 나타났다.

5. 결론 및 고찰 

본 연구는 사업장의 작업관련 위험 요인에 관한 위험성 

인식과 사고 경험이 안전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산업재해 관리 방안의 자료로 활용

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그 결과 주요 작업에 대한 위험 인식은 본인 또는 동료

의 사고 경험보다 높게 나타나 실제 사고를 경험하지 않아

도 작업에 대한 위험을 인식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본

인과 동료의 사고는 부딪힘’에 의한 경험이 가장 높게 나

타났으나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의 종류로 ‘절단 / 베임 / 

찔림’을 인식하고 있어 안전을 확보하고 사고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작업의 검토가 선행적으로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또한, 주요작업에 대한 위험인식이 높고, 본인 또는 동

료의 사고를 경험한 경우 안전문화 요인 중 ‘근로자 안전

우선순위’에 대한 인식이 높게 나타났으나 작업에 대한 위

험성을 인식하는 경우 미인식군에 비하여 안전문화 요인 

중 ‘안전관리 책무 및 능력’이 4.509배, 본인의 사고 경험

군은 미경험군에 비하여 ‘안전관리 책무 및 능력’ 3.509

배, 동료의 사고 경험군은 ‘안전시스템 효과에 대한 믿음’

이 2.575배 높게 나타나 위험성 인식, 본인 또는 동료의 

사고 경험이 안전문화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를 보였다. 

이는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노출되는 요인이 사업장의 

업종, 공정, 생산품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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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중요하게 인식하는 안전문화 요인에 차이를 보인 것

으로 해석된다. 

근로자들이 안전에 순응하고 안전사고율을 낮추기 위

해서는 스스로 안전한 행동을 하도록 지각하도록 해야 하

는데 이때 조직 내 안전된 안전문화 형성이 중요하고, 안

전활동을 통한 안전행동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

다.[18][19]

본 연구에서 근로자들은 ‘근로자 안전우선순위’에 대한 

인식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최근 제시되고 있는 안전문

화에 대한 조직과 종사자 간의 안전문화 정착, 성숙도와 

관련성이 반영된 것으로 파악되는데 조직은 안전리더십 

및 지원을 통하여 개인의 안전에 대한 인식과 안전역할, 

통제를 통한 안전문화를 형성하는 기반으로 정착해야 할 

것이다.[20]

Safety Culture Factors
Risk awareness for key tasks

Sortation OR 95% CI

Safety Management Responsibilities and Capabilities
Be safe from danger 1.000

It's dangerous. 4.509** (1.726-11.778)

Safety Management Authorization
Be safe from danger 1.000

It's dangerous. 0.361* (0.150-0.871)

Fairness of safety management
Be safe from danger 1.000

It's dangerous. 0.500 (0.177-1.412)

Workers' Safety Responsibilities
Be safe from danger 1.000

It's dangerous. 0.792 (0.345-1.819)

Worker Safety Priority
Be safe from danger 1.000

It's dangerous. 4.655** (1.948-11.121)

Learning, Communicating and Believing in Safety
Be safe from danger 1.000

It's dangerous. 0.279*** (0.143-0.546)

Belief in safety system effectiveness
Be safe from danger 1.000

It's dangerous. 1.157 (0.535-2.504)

<Table 5> Effects of Risk Perception on Safety Culture Perception for Major Tasks

* p<0.05, ** p<0.01, *** p<0.001

Safety Culture Factors Sortation
One's own accident experience

A colleague's accident 
experience

OR 95% CI OR 95% CI

Safety Management Responsibilities 
and Capabilities

No experience 1.000 1.000

Experienced 4.509** (1.726-11.778) 2.331 (0.885-6.144)

Safety Management Authorization
No experience 1.000 1.000

Experienced 0.361* (0.150-0.871) 0.440 (0.180-1.074)

Fairness of safety management
No experience 1.000 1.000

Experienced 0.500 (0.177-1.412) 0.231** (0.077-0.696)

Workers' Safety Responsibilities
No experience 1.000 1.000

Experienced 0.792 (0.345-1.819) 1.047 (0.488-2.245)

Worker Safety Priority
No experience 1.000 1.000

Experienced 4.655** (1.948-11.121) 1.388 (0.592-3.256)

Learning, Communicating and 
Believing in Safety

No experience 1.000 1.000

Experienced 0.279*** (0.143-0.546) 0.334** (0.169-0.660)

Belief in safety system effectiveness
No experience 1.000 1.000

Experienced 1.157 (0.535-2.504) 2.575* (1.162-5.707)

<Table 6> The effect of one's own accident and agitation accident experience on safety culture perception

* p<0.05, ** p<0.01



J. Korea Saf. Manag. Sci. Vol. 25 No. 2 June 2023
http://dx.doi.org/10.12812/ksms.2023.25.2.099

ISSN 1229-6783(Print)
ISSN 2288-1484(Online) 105

작업에 대한 위험성 인식 및 사고 경험은 개인이 경험한 

사고의 유형경험에 따라 스트레스의 수준이 달라질 수 있

을 뿐만 아니라 개인이 느끼는 불안전감 수준도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에 우선하여, 산재현황과 원인을 

파악하고 사업장 마다 이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마련이 요

구된다.[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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